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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보호가 경제보다 우선!
환경 고려한 경제성장 강조 … 제로성장이나 마이너스도 감수해야 

양적인 성장에서 지속 가능한 질적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라면 일부 지역에서 제로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도 감수해야 한다는 정책건의 보고서가 나왔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5월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통계국 경기예측센터는 Beijing에서 열린 제9차 

과학기술산업박람회 지역경제 협력 포럼에서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장 측정치인 그린 GDP를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한 <중국 지역경제 협력 구조와 발전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개발이 금지된 생태보호지역은 단순히 경제규모만을 나타내는 GDP를 기준으로 발전 정도를 측정

해서는 안되고 자연보호를 위해서라면 제로성장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선개발지역도 전체 경제발전 규모를 측정하는 GDP 이외에 개개인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개인

평균소득을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제11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규획(11․5규획) 기간인 2006-10년 국토를 △우선개발 △중점개발 

△개발제한 △개발금지 등 4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지역별 특성에 맞춘 균형잡힌 개발방식을 채택할 계획

이다.

판젠청(潘建成) 경기예측센터 주임은 “보고서는 정책건의 사항을 제시했을 뿐이며, 정부의 각 부문들이 경제

성장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개발지역 특성을 고려한 측정기준 선정, 환경조사기구 설립, 선정된 기준에 근거한 관리․감독 강

화 등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베이징=연합뉴스 표민찬 특파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

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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